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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변, KBS 남북축구 영상 및 중계료 지급내역 정보공개 청구

1.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KBS는 2019. 10. 15. 평양에서 열렸던 2022 카타르 월드

컵 2차 예선 3차전(대한민국 vs 북한) 경기 영상을 입수하였으면서도 공개하지 않

고 있다. 당시 한국과 북한의 축구경기는 관중도 없었고, 생중계마저 없었던 ‘기괴

한 대회’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. 무엇보다 북한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로 우리 선수

들이 ‘살아서 돌아온 것만도 다행이다’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. 관중도 없는 상태에

서 심한 태클은 물론, 욕설까지 나왔다고 하니 우리 선수들이 느꼈을 공포는 과연 

어떠했을까. 

2. 우리 선수단은 공항에서부터 소지품을 모두 적어내야 했고, 일일이 검사까지 받았

으며, 그 과정에서 가져갔던 음식 재료마저 빼앗겼다고 한다. 호텔에서도 거의 감금

과 도청까지 당했다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다.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“만약 우리 

선수단이 이기고 돌아왔다면 손흥민 다리가 하나 부러졌든지 했을 것이다.”라고 할 

지경이다. 

3. 그럼에도 우리 축구대표가 북한에서 어떤 경기 내용을 보여준 것인지에 대하여는 

축구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. 이 경기 중계를 위

해 KBS 등 한국의 방송사들은 3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한다. 그러나 

북한으로부터 영상을 받아놓고서도 화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예정된 방송까지 취

소해버렸다.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중계권료를 지불하였을 것이다. 그러한 세금 

같은 중계권료를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며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겠다는 것

인가. 

4. 이에 한변은 오늘 KBS에 남북축구 경기 중계영상 파일, 경기 중계료 기타 비용지

급과 관련된 계약 내용 및 실제 지급 금액, 경기 중계 무산에 따른 비용 반환 또는 

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. KBS는 국민의 수

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

말고 국민의 당연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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